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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살아가는 여

성 이야기를 풀어

내고 있어요. 자신

만의 역사를 만들

어가는것.이게제

작업의메시지인데요.시기별로재료나표현방식은다

르지만제가하고있는이야기는같아요.자기자리에

서묵묵히살아가는모든이들에게희망의메시지를전

하고싶어요.”

지난 12일 작업실에서 만난 진허 작가는 자신의 작

품세계에대해이같이설명했다.

“어느마을이든장대한역사를지니고있는당산나

무가있잖아요.세월이흐를수록나무의나이테도늘

어나는데요.인물속켜켜이쌓인나이테형상을통해

인고의시간을겪은우리네어머니들을표현해보고싶

었어요.”

그는세아이를둔엄마작가다.아내로서,엄마로서

그리고작가로서각각의여정은쉽지않았을터다.수

많은삶의발자취는시기별작품속에고스란히투영

됐다.

“초창기엔제자신에관한그림을그렸어요.남편을

상징하는달마시안이작품속에간간이등장하는데요.

10여년전그린‘웨딩마치’라는작품은결혼에대해고

민을많이하던시기의그림이에요.결혼을하게되면

화가로서커리어나작업이어려워지게될거라는주위

사람들의핀잔에더이상신경쓰지않겠다는제스스

로의믿음을보여주기도해요.”

그림속깜박이는신호등이나새장안에갇힌새등

불안을 나타내는 요소도 있지만, 결국엔 달마시안과

함께당당히길을나서는모습은당시결혼을결심한

작가의의지가담겨있는대목이다.

여기에세마리의아기달마시안이더해진작품 ‘결

혼사애정법시리즈’는정겨운가족의모습을떠올리

게한다.

아이를키우면서접한주위의모든것들은작품속

소재가됐다.

“넝쿨같이생명력강한식물을키우면서마치제모

습과닮아있다고생각했어요.븮닮은꼴시리즈븯로나이

테작업을하기도했고요.그옛날호롱불밑에서바느

질하던어머니들에서착안해바느질, 뜨개작업도했

어요. 물감처럼시간에구애받지않아서틈틈이작업

을병행할수있었죠.”

약 20여년간나이테선작업으로여성형상을그려

낸작가이지만,최근에는회화속인물을뺀다소과감

한스타일변화에돌입했다.

“어머니,여성이야기를한다고해서그형태를드러

내는게너무직설적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어요.

그러던중엄마모습을나도모르게닮아가는제자신

에주목하게됐어요.저희어머니가농사를짓거든요.

수확한채소를한껏담아주시면서 ‘좋은거니까반찬

해서먹어라’하시는게꼭아이들한테제가하는말같

았어요.좋은것주고싶고,맛있는거먹이고싶고,항

상좋은것만보여주고싶은게엄마의마음이잖아요.

그래서시작하게된‘야채’시리즈또한결국내가이때

까지하고자한이야기와다를바없겠구나생각하게

됐어요.”

유화작업부터바느질,천콜라주등다양한재료적

변화를거쳐오고있지만,지난 20년간작가가해온작

업은모두‘나를찾아가는과정’의일환이었다.

“제작업의원동력은가족이에요.‘가정’을중심으로

한나이테작업은정제된회화,바느질작업그리고자

유분방한느낌의최근작야채시리즈까지이어져오고

있어요.아가씨시절그리고결혼한이후,출산하고아

이를키우면서제가거쳐가는‘사람사는이야기’를작

품속에오롯이펼쳐내고싶어요.” /최명진기자

“결혼이후‘여성’으로서 븮나븯를찾아가는과정그려냈죠”
<12>진허작가

뱚뱚인물속켜켜이쌓인나이테선으로어머니삶상징

뱚뱚바느질·유화·콜라주등시기별다양한재료적시도

“가족은내작업의원동력…삶의발자취이어갈것”뱚뱚

븮여성의삶븯을주제로다양한작품활동을펼쳐오고있는진허작가 /김충식기자

븮꽃같은인생븯

왼쪽부터 븮내인생의가장젊은날,오늘븯, 븮웨딩마치븯,

븮꽃밭에는꽃들이모여살고요븯, 븮결혼사애정법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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